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크레믈린과

러시아국기

나 캔에 직접 인쇄하는 기술은 러시아 당국에도 아직 구현되지 않았

다고 합니다. 게다가 기존의 QR코드와는 다른 방식은 더 높은 보호 

수준을 자랑하는데 반복인쇄가 아닌 개별코드를 연속인쇄하는 기술

도 요구된다고 합니다. 이러한 까닭으로 수출업체에는 그야말로 설

상가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. 기술 준비가 안되었는데도 강행하는 

것은 한마디로 업체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이죠. 이미 라벨링 필수

제도가 대상이 된 아이스크림 업계의 경우 러시아 당국과 협의로 다

소 유예기간을 얻긴 했지만 하루가 급한 상황입니다.

러시아 정부는 2024년부터 러시아 내 모든 제품에 이를 적용한다

고 합니다. 그러므로 다른 품목들을 수출하는 업체 역시 강 건너 불구

경만 할 수는 없습니다. 다소 과장일지 모르나 상황이 이런데도 밀어

붙이는 러시아 당국의 모습은 마치 고골의 소설 『외투』 에 나오는 악

명높은 관료주의의 발현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.

 그러나 이는 한국식품이 K-푸드의 신화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 

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기도 합니다. 러시아시장에서 최고가 되기 위

해 한국업체들은 많은 도전에 응답했습니다. ‘도시락’은 러시아인의 

입맛을 맞추기 위해 부드러운 닭고기 국물제품을 출시하며 8가지 맛

을 시장에 내놓거나 용기 안에 포크를 넣었습니다. 

‘레쓰비’는 러시아 소비자 요구에 맞춰 매장에 전용 온장고를 설치

해서 판매하고 있으며 ‘밀키스’는 11가지 맛을 새로 출시해 러시아인

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. “늘 그렇듯 우린 답을 찾을 것이다”라는 

영화 ‘인터스텔라’ 속의 대사가 한국업체들에 어울릴 듯합니다. 

aT블라디보스토크 지사에서도 지난해부터 관련 수출업체의 애로

를 파악하고 피해 예상상황을 분석하여 현지공관을 통해 러시아 정

부와 협상을 요청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. 한국업체

들이 하루빨리 해답을 찾아서 제2, 제3, 그리고 그 이상의 신화를 이

어가기를 응원해 봅니다. 

1990년 수교 이래 한국과 러시아는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훨

씬 가까워졌습니다. 코로나19 국면 이전까지 많은 한국인들은 러시

아로 여행 오기도 했고 러시아의 많은 청소년들은 K-팝을 즐기고 한

국의 드라마와 웹툰을 보며 한국 음료를 마시고 있습니다. 서유럽과 

미주지역에 비해 반응이 느리기는 하나 한국문화와 상품들이 러시

아 국민에게 서서히 사랑받고 있습니다. 그중에서도 러시아 국민에

게 가장 강렬한 인상을 심어준 제품이 있다면 바로 한국의 팔도 용기

면인 ‘도시락’입니다. 

이곳 러시아에서 우리말 발음 그대로  사용되고 있는 것을 봐도  상

상 이상으로 ‘도시락’이 러시아 국민 음식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. 

2019년 ‘도시락’은 누적 판매량 50억 개를 돌파했습니다. 러시아 인

구가 1억 5천만 명임을 고려할 때 한해에 인구 1인당 두 개씩 먹은 셈

입니다. 현재 러시아 용기면 부문에서 60%의 넘는 시장점유율을 자

랑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‘도시락’의 인기에 이어 연간 판매량 5억개

를 돌파한 ‘초코파이’나 러시아 유성 탄산음료 1위 ‘밀키스’, 캔 커피 1

위의 ‘레쓰비’가 러시아 국민 식품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. 실제로 극

동지역인 블라디보스톡에서는 매장 진열대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

도 사람들이 손에 ‘밀키스’나 ‘레쓰비’를 들고 있는 모습을 쉽게 찾아

볼 수 있습니다. 블라디보스톡 교외지역을 운전하다 보면 갓길에 버

려진 수많은 ‘밀키스’, ‘레쓰비’ 빈 캔들이 이를 뒷받침하는 하나의 척

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. 

그러나 ‘호사다마(好事多魔)’라고 할까요. 잘 나가는 한국식품에 

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쳤습니다. 바로 러시아 정부가 올해부터 위

조방지와 상품경로추적을 목적으로 데이터 라벨링 필수제도를 시행

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. 먼저 우유 및 유제품에 대해 2020년 

실험단계를 거쳤고, 올해 6월 1일 치즈 및 빙과를 시작으로 유통기한 

기준 9월과 12월에 유제품에 대해 본격 적용된다고 합니다. 러시아 

업체들도 6월 1일 발효된 라벨링 필수

제도에 16%의 아이스크림 업체와 4%

의 치즈 업체가 참여하지 못했을 정도이

니 그 어려움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. 

안타깝게도 러시아 국민음료가 되어

가고 있는 ‘밀키스’와 ‘레쓰비’가 이 제도

의 직격탄을 맞게 되었습니다. 종이나 

플라스틱, 비닐에 인쇄하는 기술은 있으 체스늬즈낙 라벨

신발포장박스에 

부착 라벨

K-FOOD,

밀키스와 레쓰비

새로운 변화를 준비해라!  


